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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Ryoung. (2024). The alternative analysis of the underlying form of 

the Korean diphthong ‘ㅢ’(ui).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2(2), 

1-21.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diphthong 'ㅢ' and proposes a new underlying 

form to address existing issues. The current analysis of 'ㅢ' as a glide-vowel sequence 

has several problems: lack of diachronic evidence, contradiction with the 

cross-linguistic definition of diphthongs as single phonemes, and difficulty explaining 

'ㅢ'’s phonetic variant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suggests analyzing 'ㅢ' as /ɯi/, 

a single phoneme combining [ɯ] and [i].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cross-linguistic 

definition of diphthongs, meets phonemic criteria, and explains the various phonetic 

forms of 'ㅢ'. This analysis emphasizes the universality of Korean phonology and 

provides a basis for comparative studies. Analysis of other diphthongs apart from '

ㅢ' will be left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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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이중모음인 ‘ㅢ’(로마자 표기 ‘ui’)의 기저형에 관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고

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모음의 음

운체계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국어 어문규정의 표준발음법 (1)에 따르면, 한국어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로 총 21개의 음소로 규정된다. 이 체계는 국립국어원에서 

고시한 표준어 규정으로, 일선 국어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규

정한 표준발음법 제2장의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다. 

https://doi.org/10.24303/lakdoi.20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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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음에 대한 표준발음법

   제4항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져[가저]   찌어→쪄[쩌] 다치어→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게:집]   계시다[계:시다/게:시다] (예시 중략)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   닁큼   무늬 띄어쓰기

씌어   틔어   희어 희떱다  희망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

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혀ㅂ/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제5항에 수록된 총 11개의 이중모음 목록은 제4항에서 정한 10개의 단모음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는 현실 음을 기초로 하여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체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1) 본 연구에서는 국어 모음체계에서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관한 선

행 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한다. 특

히 이에 상응하는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를 기술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ㅢ’의 기저형을 상향 이중모음(on-glide)이라는 주장과 하향 이중모음

(off-glide)이라는 주장으로 나뉜다.2) 반면에 ‘ㅢ’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이중모음에 대해

서는 모두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는 이중모음을 ‘단일 음소(single 

phoneme)’가 아닌 ‘활음(또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두 개의 음소 연속체(sequence of 

1) 단모음은 ‘ㅚ’와 ‘ㅟ’를 단모음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ㅔ’와 ‘ㅐ’의 변별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다르게 설정된다. 단모음 ‘ㅔ’와 ‘ㅐ’를 변별적이지 않는다면 이중모음 ‘ㅖ’와 ‘ㅒ’, 그리

고 ‘ㅞ’와 ‘ㅙ’도 변별되지 않는다. 제4항에서 단모음으로 분류된 ‘ㅚ’와 ‘ㅟ’의 경우에도 발음에 따라 단

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포함한다. 학자 간 다른 모음체계에 관해서는 강옥미(2003, 117)를 참고한다. 

2) 상승(rising) 또는 하강(falling) 이중모음이다. 이런 구분은 Jespersen(정인호, 2004)에 의해 처음 생겼으며, 

그는 이중모음을 “동일한 음절 내에 존재하는 다른 두 모음의 연쇄”로 정의하고, 음향적 특성에 따라 공

명도가 큰 정점 모음이 다른 모음을 선행하는 이중모음을 하강 이중모음(예, ai)으로, 후행하는 이중모음

을 상승 이중모음(예, ia)으로 분류했다. 이후 Trager and Smith(1955)가 처음으로 ‘모음+반모음’ 연쇄를 

복합 핵음(complex nucleus)으로 분류하고 이를 이중모음의 일원으로 포함시켰다. Trager and Smith(1955)

의 견해는 김경훤(1998, p. 20)의 한국어 이중모음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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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honemes)‘로 보는 것이며, ‘ㅢ’의 기저형에 대해서만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지 또는 상

향 이중모음으로 볼지 논의 중이다. 전통적으로는 ‘ㅢ’를 ‘모음+활음’ 연속체인 하향 이중모

음 /ɯj/로 보았으나(강옥미, 2003; 허웅, 1958), 현행 분석에서는 ‘ㅢ’를 ‘활음+모음’ 연속체

인 상향 이중모음 /ɰi/로 보자는 견해(허웅, 1985; 신지영, 1999)가 더 우세하다.3) 박선우

(2008, p. 60)는 “ㅢ’의 기저형이 상향 이중모음인지 하향 이중모음인지 명확한 결론이 없으

므로 현대국어의 음운체계를 개관하는 논의에서는 대부분 ‘ㅢ’를 임시방편적으로 다루고 있

다”라고 하며, 이중모음 ‘ㅢ’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원인은 ‘ㅢ’가 통시적 변화를 겪었

으며 어두와 어중의 위치, 방언, 그리고 동일한 방언권 안에서도 단어나 개별 화자에 따라 

다양한 음가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학자 간 서로 다른 견해로 인

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국어의 음운체계를 개관하는 논의에서 /ㅢ/의 기

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ㅢ’의 기저형을 하향 이중모음

으로 보든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든 두 견해 모두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

적한다. 첫째, ‘ㅢ’를 역사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는 통시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

다. 둘째, 이중모음이 ‘단일 음소’여야 하는 범언어적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음소

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활음의 정체가 모호하다. 넷째, ‘ㅢ’의 다양한 음가형을 

설명할 수 없다. 이들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2에서 다룬다.

상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ㅢ’의 기저 음소형을 활음을 

포함하는 두 개의 음소 연속체가 아닌 단일 음소로서의 이중모음 /ɯi/(평순 후설 고모음

[ɯ]와 전설 고모음[i]의 결합)로 제안한다. 어떤 언어에서든지 음소의 기저형은 실제 발음될 

필요는 없으며, 발음된 음성형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할 필요는 없다(Chomsky & Halle 1968; 

Ladefoged, 2006). 범언어적 이중모음의 정의와 음소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증거로 제시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의 제안은 통시적으로 ‘ㅢ’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삼아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범언어적으로 단일 음소여야 하는 이중모음의 정

의에 들어맞으며, 음운론적으로 단모음 대 이중모음 간 최소쌍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음향 

음성학적으로 다양한 음가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하였다(3장 참조). 본 연

구는 선행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ㅢ’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ㅢ’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분석을 통해 한국어 음운론을 언어 보편적 관점에서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ㅢ’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머지 10개의 이중모음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에 대한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중모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ㅢ‘에 관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 ’ㅢ’에 관한 본 연

3) /ɯj/는 평순 후설 고모음 [ɯ]와 활음 [j]의 연속체이며, /ɰi/는 평순 연구개 활음 [ɰ]와 고모음 [i]의 

연속체이다. ‘ㅡ’를 중설모음 /ɨ/로 표기하는 견해도 있다(박선우, 2008). 



4 | 김미령   

구의 제안을 소개하고 왜 ‘ㅢ’의 기저형을 단일 음소인 이중모음 /ɯi/로 설정해야 하는지

를 통시적, 범언어적, 음운론적, 음향 음성학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ㅢ’를 포함한 국어의 이중모음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시적 그리고 음성학

적, 음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소개한다. 

2.1. 국어 이중모음과 ‘ㅢ’에 대한 선행 연구

국어의 이중모음에 관한 연구는 자음이나 단모음보다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대체

로 많은 연구가 이중모음의 통시적 변화에 집중되었다(김경훤, 1998; 여은지, 2016; 안상철 

& 조성문 2003). 김경훤(1998)은 고대국어에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하향 이중모음의 생

성과 소멸과정을 검토하였고, 안상철 & 조성문(2003)은 하향적 이중모음에 대한 통시적 고

찰을 하였다. 여은지(2016)는 본래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것이 상향 이중모음화되거나 단모

음화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중모음 ‘ㅢ’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시

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정인호, 2004; 신지영, 1999). 더욱이 음향 음성학적, 음운론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ㅢ’를 조명한 연구는 미비하다(김무식, 2001; 박선우, 2008; 2019, 박선

우 외 2016).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에는 상향과 하향 이중모음이 거의 동일한 수로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2)에서 제시된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김경

훤, 1998, p. 26):

(2)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김경훤, 1998, p. 26) 

    a. 상향 이중모음: ㅛ ㅑ ㅠ ㅕ ㅘ ㅝ ㅟ /jo, ja, ju, jə, wa, wə, wi/

    b. 하향 이중모음: ㆎ ㅢ ㅚ ㅐ ㅟ ㅔ /ʌj, ɨj, oj, aj, uj, əj/

    (주의: ‘ㅟ’에 대해 /wi/와 /uj/ 모두를 인정하였다(이기문, 1972))

상향 이중모음은 현대국어에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하향 이중모음 중 'ㆎ'는 소실되었고, 

나머지 'ㅚ ㅐ ㅟ ㅔ'는 단모음화 되어 오로지 'ㅢ'만이 현대국어에 남아있다. 하지만 중세

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안상철 & 조성문 2003; 여은지, 2016). 중

요한 점은 상향과 하향으로 구분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있다.

역사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에 관한 연구는 15세기의 하향 이중모음의 음가가 현대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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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모음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본디 이중모음이었을 것이라고 처음으

로 암시한 논문은 小
소

倉
창

進
진

平
평

(1923)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김경훤, 1998; 여은지, 2016). ‘가

히>개’와 같이 두 모음의 연쇄가 단모음으로 바뀐 예와 ‘孟
맹

子
자

+이’가 ‘밍지’로 되었다는 점 

등으로 하향 이중모음의 음가를 추정하였다. 안상철 & 조성문(2003) 또한 ‘가히(犬
견

)>가이>

개’와 ‘버히다(切
절

斷
단

)>버이다>베다’와 같은 통시적 변화에서 이를 추정하였다. 만약 ‘ㅐ, ㅔ’

가 단모음이었다면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아이’와 ‘애’가 함께 사용된다는 점과 음가 추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통시적 변화를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최석정의 <경세정운>(1678)의 모음 전사를 예로 들어, ㅐ‘阿
아

伊
이

’ ㅔ

‘於
어

伊
이

’ ㅢ‘應
응

伊
이

’ 등 하향 이중모음(‘ㅐ ㅔ ㅢ’) 끝에 ‘伊
이

’가 포함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

나 상향 이중모음인 ‘ㅑ也 ㅕ與 ㅛ要’ 등은 하나의 한자로만 표기되어 문제이다. 이는 모음

전사라기 보다는 ‘ㅓ於
어

’와 ‘ㅣ伊
이

’가 합쳐져 ‘에於
어

伊
이

‘로 되는 제자 된 표기원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여은지, 2016, p. 31). 

많은 통시적 연구에서 15세기 정음 문헌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용하며 이중모음들

의 실체를 규명하고 상향과 하향 이중모음 구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훈민정음� 해

례본 <제자해>와 <중성해>에서 이중모음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서(안상철 & 조성문, 2003, p. 609)

    a. <制
제

字
자

解
해

> : “…… ㅛ與
여
ㅗ同

동
而
이

起
기

於
어
ㅣ ㅑ與

여
ㅏ同

동
而
이

起
기

於
어
ㅣ ㅠ與

여
ㅜ同

동
而
이

起
기

於
어
ㅣ ㅕ

與
여
ㅓ同

동
而
이

起
기

於
어
ㅣ …… ㅛㅑ ㅠㅕ 起

기
於
어
ㅣ 而

이
렴平

평
人
인

兼乎人 爲
위

再
재

出
출

也
야

” (ㅛ는 ㅗ와 

같되 ㅣ에서 일어나고 ㅑ는 ㅏ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ㅠ는 ㅜ와 같되 ㅣ에서 

일어나고  ㅕ는 ㅓ와 같되 ㅣ에서 일어난다.)

    b. <中
중

聲
성

解
해

> : “…… 一
일

字
자

中
중

聲
성

之
지

與
여

 ㅣ相
상

合
합

字
자

十
십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是
시

也
야

” (한 글자의 중성으로서 ㅣ와 합한 것은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열이니).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통시적 연구에서 3(a)의 ’起
기

於
어
ㅣ’(‘ㅣ’에서 일어나고)의 ‘ㅣ’를 

선행하는 반모음으로 해석하여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추정하였고, 3(b)의 ‘與
여

 ㅣ相
상

合
합

字
자

’(‘ㅣ’

와 합한 것은)의 ‘ㅣ‘를 후행하는 반모음으로 추정하여 하향 이중모음으로 구분하였다. 하지

만 이는 제자 표기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음가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여은지, 201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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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ㅣ'를 하나는 선행 반모음으로, 다른 하나는 후행 반모음으로 해석한 것은 일

관성이 부족하다. 이기문(1977, p. 128)은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ㅢ'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도 하향 이중모음으로도 명확히 언급한 바가 없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이기문, 1972; 이숭녕, 1949; 허웅, 

1958/1965)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을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구분하고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구분은 현대국어 'ㅢ'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 현대국어의 이

중모음 체계는 (4)와 같이 분류하였다. 

(4) 현대국어의 이중모음(김경훤, 1998, p. 21).

    a. 상향 이중모음 : ‘j계’ ㅛ ㅑ ㅕ ㅖ ㅒ ㅠ / ’w계‘ ㅟ ㅞ ㅝ ㅙ ㅘ

    b. 하향 이중모음 :  ’j계‘ ㅢ 

       (‘ㅚ, ㅟ’는 ‘w계’로 추가될 수 있으며, 모음 기호는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4) 

 

상향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활음 ‘j’ 또는 ‘w’로 시작한다는 점에 학자 간 이견이 없으나, 

하향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대해 ‘단모음+활음’인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전통적 견해와 

‘활음+단모음’인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현대적 견해로 나뉜다.

 

(5)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대한 견해5)

    a. 하향 이중모음 설 /ɯj/: 허웅(1958/1965), 이기문(1972/1977), 양병곤(1993), 배주채

(1996), 김경훤(1998), 강옥미(2003), 

    b. 상향 이중모음 설 /ɰi/: 허웅(1985), 이호영(1996), 신지영(1999), 김무식(2001), 박

선우(2019), 김경훤(1998), 여은지(2016) 

       (/ɯ/ = 평순 연구개 활음, /j/= 활음 , /ɰ/ = 연구개 활음, /i/ = 전설 평순 고모음)

4) 예를 들면, 강옥미(2003, 117)는 전통전인 모음체계를 IPA로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a. 단모음(10개): ㅏ(a) ㅐ(ɛ) ㅓ(ə) ㅔ(e) ㅗ(o) ㅚ(ø) ㅜ(u) ㅟ(y) ㅡ(ɨ) ㅣ(i)  

    b. 이중모음(11개): ㅑ(ja) ㅒ(jɛ) ㅕ(jə) ㅖ(je) ㅘ(wa) ㅙ(wɛ) ㅛ(jo) ㅝ(wə) ㅞ(we) ㅠ(ju) ㅢ(ɨj)

    김경훤(1998, p. 21)은 상향 이중모음 /j/계(ㅠ(ju), ㅖ(je), ㅕ(jə/jʌ), ㅛ(jo), ㅒ(jɛ), ㅑ(ja))와 /w/계(ㅟ

(wi), ㅞ(we), ㅝ(wə/wʌ), ㅙ(wɛ), ㅘ(wa))로 구분하고, 하향이중모음 /j/계(ㅢ(ɨj))를 제안했다. 

Shin(2015: 6)은 상향 이중모음을 다양한 기호로 표기하며(jɛ(ㅖ/ㅒ), jʌ(ㅕ), jɑ(ㅑ), ju(ㅠ), jo(ㅛ), wi(ㅟ), 

we(ㅚ/ㅞ/ㅙ), wʌ(ㅝ), wɑ(ㅘ), ɰi(ㅢ)), /ɰi/와 같은 특이한 활음도 포함시켰다. 모음 IPA 기호에 대한 

학자 간 이견은 김미령(2020)을 참조하면 된다.     

5) 이외에도 정인호(2004)는 ‘ㅢ’를 부동 이중모음(floating diphthong)으로 상향과 하향에 속하지 않는 것으

로 소개하였고, 박선우(2008)는 ‘ㅢ’를 이중모음이 아닌 2음절로 구성된 단모음과 단모음의 연쇄로 2음절

/ɨ.i/로 보았다(/ɨ/ = 중설 평순 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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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이중모음 설은 /ㅢ/의 기저형을 /ɯj/로 보아, 후설 평순 고모음 [ɯ]로 시작해 활

음 [j]로 끝나는 하향 이중모음으로 본다. 상향 이중모음 설은 기저형을 /ɰi/로 보아, 평순

연구개활음 [ɰ]로 시작해 고모음 [i]로 끝나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본다. 현대국어에서는 상

향적 이중모음이 더 우세하다는 견해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어의 이중모음은 실제 발음에 근거해 ‘j계’와 ‘w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예’의 첫소리는 영어 ‘yes’의 /j/와 유사하며, ‘와’의 첫소리는 영어 

‘why’의 /w/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어의 /j/와 /w/는 자음 음소 목록에 포함되지만, 한국

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의 활음과 모음의 결합은 이중모음 음소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포함되어 있다.

2.2.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을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든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통시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상향

과 하향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 이중모음이 ‘단일 음소’

라는 범언어적 정의에 반한다. 국어의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소 연속체로 간주한다. 셋째, 

이중모음에서 활음의 정체는 자음인지 모음인지 모호하다. 활음을 자음으로 보면서 이중모

음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음운체계에 문제가 된다. 넷째, 'ㅢ'의 다양한 음가형을 설명

하기 어렵다. 'ㅢ'가 실제 발음에서 단모음화 되는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섯째, 이중모

음이 단일 음소가 아니라면 최소 대립쌍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섯째, 발음이나 철자법으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중모음 철자법은 단모음과 유사하므로 이들을 음소로 논의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ㅢ’의 기저형을 활음이 포함된 연속체로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는 문제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ㅢ’를 단일 음소로 보고 범언어적, 음운론적, 음향 음성학적 증거에 

근거해 분석하였다.

3.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을 모음 ‘ㅡ’/ɯ/와 모음 ‘ㅣ’/i/가 결합하

여 단일 음소인 이중모음 ‘ㅢ’/ɯi/가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cf. 유창돈, 1962; 정인호, 2004). 

이러한 제안은 자음인 ‘활음’이 포함된 두 개 음소 연속체를 순수한 이중모음의 기저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저형 

‘ㅢ’/ɯi/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범언어적(3.1), 음운론적(3.2), 음향 음성학적(3.3) 증거

를 제시하여 국어의 이중모음 ‘ㅢ’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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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범언어적 증거

3.1.1. 이중모음의 언어학적 정의와 특징

이중모음의 첫 번째 증거는 범언어적 정의에 기반을 둔다. 이중모음은 ‘diphthong 

(di<GK ’twice’ + pthong<GK ‘sound)’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동일한 음절 

내에서 하나의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이동하는 단일 음소로 발음되는 소리를 가리킨다. 즉, 

‘부드럽게 움직이는 단일 모음(gliding vowel)’이다. 주요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중모음의 정의6)

    a. Ladefoged(2006, p. 292): 이중모음은 단일 음절 내에서 하나의 모음에서 다른 모

음으로 이동하는 음질(vowel quality) 변화가 있는 단일 모음이다.

    b. Borden et al(1994, p. 113): 이중모음은 공명(resonance)이 변하는 단일 모음이다. 

    c. Ladefoged and Maddieson(1996, p. 321): 이중모음은 반드시 두 가지 다른 목표 

모음을 가져야 한다.

    d. Jones(1960): 이중모음은 모음의 질(vowel quality)이 변하는 한 개의 모음이다.

    e. Catford(2001): 이중모음은 동일한 음절 내에 존재하는 다른 두 모음의 연쇄이다.

Kenyon(1966, p. 208)은 이중모음이 두 개의 모음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의 음절 내

에서 전이하는 단일 모음이라고 했고, Gehard(1954, p. 21)는 한 모음에서 다른 모음으로 

전이하는 단 음절적인 모음이라 정의했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중모음이 동일한 음

절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모음 소리가 결합한 단일 음소라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중모

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이중모음의 특징 

    a. 단일 음절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단일 음소

    b.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음이 조합된 하나의 모음 

    c. 음질의 변화가 뚜렷함 

6) 이중모음이 단일 모음임을 명시하는 영어 원문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A diphthong refers to a vowel that involves a change in quality from one vowel to another 

within a single syllable, as in English [aɪ] in high.

    b. A diphthong is a vowel of changing resonance. Common diphthongs are the vocalic portions of 

the words in the sentences as follows: How[aʊ] Joe[oʊ] likes[aɪ] toy[ɔɪ] trains[eɪ]와 I[aɪ] don’t[oʊ] 

play[eɪ] cowboy[aʊ][ɔɪ]).

    c. Diphthongs must have two different targets.

    d. A diphthong is one vowel whose quality has changed.

    e. A diphthong is a sequence of different vowels within the same syl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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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공명이 변하는 모음

    e. 조음 시 조음 기관이 변화

    f.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 모음을 가짐

    g. ‘모음+전이부+모음’의 음향적 특징 

이 정의를 충족하는 이중모음만이 음운 층위에서 ‘진정한’ 이중모음(true diphthong)‘이

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중모음이 음절의 핵을 차지해야 하며, 음향적으로 ‘모음+전

이부+모음’ 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11개 이중모음 중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면 순수한 이중모음은 하나도 없다. 

활음을 모음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단일 음소가 아닌 두 개의 음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ㅢ/ɯi/’만이 순수한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진호(2004, 

p. 123)는 표준어에서는 ‘의[ɯi]’만이 순수한 이중모음이고, 중부방언에서는 ‘위[ui]’를 추가

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중모음에 활음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분석과 달리, 본 연구는 

‘ㅢ’를 단일 음소로 본다. 심사자들의 평가에서도 활음을 모음으로 인식하는 한국어의 특이

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전통적 분석에서 ‘ㅢ’의 기저형을 활음과 모음의 연쇄로 본다면, 이중모음의 정의와 특

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전통적 분석에 따른 하향 이중모음 [ɯj]나 상

향 이중모음 [ɰi]는 순수한 이중모음이 아니다. 다른 학자들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를 이

중모음에서 배제했다(小
소

倉
창

進
진

平
평

, 1923, pp. 33-56; Catford, 2001, p. 116; Ladefoged, 2006). 

예를 들어, 반모음 ‘j, w’ 등은 자음으로 분류되며, 활음+모음 연속체는 이중모음으로 인정되

지 않았다. Gleason(1955, p. 254)은 이중모음을 단일 음운으로 보고, 모음에 선행하는 활음(j, 

w) 등을 자음으로 보아 이들 분절음과 모음의 연쇄를 이중모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

만, Gleason(1955)의 상향 이중모음(활음+모음)과 하향 이중모음(모음+활음) 분류는 여은지

(2016, p. 27)에 의해 음운적으로 잘 못 수용되었다. Catford(2001, p. 116) 또한 반모음 ‘j, w’ 

등은 자음으로 분류하여, 이들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를 이중모음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Ladefoged(2006) 또한 활음+모음 연속체인 /ju/(as in ‘cute’)를 이중모음의 일원으로 제안하

였지만, 학계에 수용되지 않았다. 본래 모음인 음소가 활음인 자음으로 발음될 경우는 아주 

흔하다. 예를 들어, ‘I’가 활음으로 끝나는 [aj]로 발음되더라도 음소형은 /aɪ/로, 활음 [j]는 

음운 층위가 아닌 음성 층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ㅑ’가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음소형을 /ia/로, 음성형은 [ja]로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Lehiste and Peterson(1961)은 이중모음을 음소적 이중모음과 비 음소적 이중모음으로 

구분했다. 음소적 이중모음은 시작 부분과 종결 부분의 안정된 상태, 전이 부분을 가진다. 

한국어 ‘ㅢ’는 이러한 음소적 이중모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활음과 모음 연속체’는 

순수한 이중모음 목록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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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순수한’ 이중모음의 예시

여러 언어에서 이중모음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Borden et al., 1994, p. 113).

(8) 영어 : ‘순수한’ 이중모음의 예시 

    a. How/aʊ/ Joe/oʊ/ likes/aɪ/ toy/ɔɪ/ trains/eɪ/

    b. I/aɪ/ don’t/oʊ/ play/eɪ/ cowboy/aʊ//ɔɪ/

    c. no[oʊ] highway[aɪ][eɪ] cowboy[aʊ][ɔɪ]

(8)의 예시는 하나의 모음과 다른 모음이 결합하여 형성된 영어의 이중모음 /aʊ oʊ aɪ 

ɔɪ eɪ/이다. 이들은 모두 공명이 변화하는 단일 모음에 해당하며, 해당 단어에서 모음성을 

지닌다. 이는 그림 1에서 제시된 제 1 포먼트(first formant, F1)와 제 2 포먼트(second 

formant, F2)의 변화를 통해 잘 포착된다. 

그림 1. 이중모음의 F1과 F2(Borden et al., 1994, p. 114) 

Lindau et al. (1985)에 따르면, 이중모음은 세상 언어의 약 3분의 1에서 나타나며, 이 

중에서 [aɪ]-유형이 75%, [aʊ]-유형이 65%를 차지한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한국어에는 ‘아이’

나 ‘아우’ 와 같은 유사한 발음이 있지만, 한국어 음운체계에서는 이들을 이중모음으로 분

류하지 않는다. 이는 ‘아’와 ‘이’과 각각 별개의 음절 핵을 구성하여 단일 음절이 아닌 두 

개의 음절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세상 언어에 널리 존재하는 [aɪ], [aʊ] 유형이 한국어에서는 

음절 제약 또는 철자 상의 이유로 이중모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 언어에서 [aɪ]와 [aʊ]는 실제 발음에서 하향 이중모음

인 [aj]와 [aw]로 실현된다. 이러한 이유로 Chomsky and Halle(1968, p. 191) 는 영어에 이

중모음을 기저 음운부에서 허용하지 않고 모두 고모음 /i/나 /u/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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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화(diphthongization)’ 음운규칙을 통해 음성형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영어 음

운체계에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음-활음 연속체가 영어 기저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음성형 [aw]는 /u/에서, 음성형 [aj]이는 /i/에서 음운규칙에 의해 표

면형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이중모음을 음운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음성형

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음 중 시작 모음과 끝 모음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동안 조음 기관의 위치가 변화하여 다르게 소리난다. 시작 소리와 마지막의 소리를 비

교하면 확실히 다르지만, 조음 기관이 매끈하게 이동하여, 청각적으로 하나의 모음으로 인

식된다. (7)에서 기술한 이중모음의 전통적인 정의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이다. 즉, 

범언어적으로, 실제 발음에 활음을 포함하더라도 이중모음은 음운론적으로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된다는 점과 하나의 음절 내에서 선출된다는 점, 그리고 음질(vowel 

quality) 또는 공명의 변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을 충족시키는 잘 알려진 예는 영어 외

에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9) ‘모음+모음’ 이중모음의 대표적인 예시 

   a. 영어(English): /aɪ/ in ride(타다), /aʊ/ in loud(소리가 큰), /ɔɪ/ in coin(동전)

   b. 스페인어(Spanish): /ui/ in cu dado(주의, care), /ie/ in cielo(하늘, sky)

   c. 독일어(German): /ɔʏ/in neu(새로운, new), /aʊ/ in haus(집, house) 

이 예시들은 이중모음이 순수하게 ‘모음과 모음’의 결합임을 보여준다. 모음의 결합체인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 중 하나가 활음으로 발음되는 변이가 가능하다. 한국어에서도 ‘ㅢ’

는 음성 층위의 이중모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개의 모음이 서로 달라서 음질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의 음절 내에서 산출되며, 공명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모음+모음’의 조합인 이중모음의 음질이나 공명의 변화는 F1과 F2의 변화

를 통해 뚜렷하며, 이를 ‘진정한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ㅢ’는 순

수한 이중모음으로 분석될 수 있다.

3.2. 음운론적 증거 

3.2.1. 단일 음소로서의 이중모음 ‘ㅢ‘/ɯi/

두 번째 증거는 음운론적 증거에 입각한다. 본 연구에서 기저형으로 설정한 이중모음 

‘ㅢ‘/ɯi/는 음운론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다르다. 첫째, ‘ㅢ‘는 두 개 음소(연쇄)

가 아닌 단일 음소이다. 둘째, 기저형이 활음과 모음의 연쇄가 아닌 모음과 모음 소리의 결

합이다. 셋째, 이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된다. 넷째, 음절 핵으로서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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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이중모음 ’ㅢ‘가 단일 음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 /ɯi/는 ‘ㅡ’/ɯ/와 ‘ㅣ’/i/가 결합한 단일 음소이며 음

소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10)을 갖춘다고 분석한다. 

(10) 단일 음소로서의 이중모음의 자격요건

    a. 단모음과 대립하는 최소 대립 쌍을 가져야 한다.

    b. 기저형에 두 개의 다른 모음이 있어야 한다. 

    c. 모음이면서 핵(vowel nucleus)에 속해야 한다. 

음운론에서 다루는 말소리로서 음소(phoneme)란 실제 발음할 수 없이 인간의 머릿속

에 존재하여 단지 심리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추상적인 말소리지만 음성학에서 다루는 음 

또는 음성(phone)은 인간이 실제로 발음하는 구체적인 말소리이다(Ladefoged, 2006). 음소

는 어떤 언어의 음운체계에서 서로 다른 말소리를 구분하는 대립적 또는 변별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만 다

를 경우, 그 요소가 음소임을 알 수 있다. 음운 층위에서 음소를 설정할 때, 기저형은 실제 

발음되는 음성형 중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음소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심리적, 음향 음성

학적, 추상적, 모국어화자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Ladefoged(2006, p. 294)는 음소에 대

해 “체계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상적 단위

의 집합체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활음을 포함

하는 주된 이유는 ‘ㅢ’가 활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난다고 보는 실제 발음형에 의존하기 때

문에 문제이다.

어떤 이중모음이든지 음소인지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모음과 대립하는 최소쌍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bee’와 ‘bye’는 단모음 [i]와 이중모음 [aɪ]의 차이로 인해 다른 뜻

을 가진다. 이는 영어의 음운체계에서 단모음 /i/와 이중모음 /aɪ/가 서로 다른 음소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한국어에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중모음 ‘ㅢ’/ɯi/

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음성환경에서 단모음 /i/, /a/, /u/와 대립하는 최소쌍을 가진다. 

음성학적으로 [ɯ]는 평순후설고모음(unrounded back high vowel)이고 [i]는 평순전설고모

음(unrounded front high vowel)이다. 

(11) 이중모음 ‘ㅢ’/ɯi/와 단모음 간의 최소대립쌍 

     a. 의/ɯi/ ‘justice’ : 이/i/ ‘teeth’, 우/u/‘good’, 아/a/‘ah’

     b. 의사/ɯi.sa/‘doctor’ : 이사/i.sa/ ‘move’, 아사/a.sa/ ‘starvation’, 

우사/u.sa/ ‘cowhouse’ 

     b. 의리/ɯi.ri/‘loyalty’ : 이리/i.ri/ ‘wolf’, 아리/a.ri/ ‘place name’, 우리/u.ri/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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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에서 ‘ㅢ’/ɯi/는 1음절 단독으로 단모음 ‘이, 우, 아’등과 최소 대립쌍을 보인다. 

11(b)와 11(c)는 2음절의 동일한 음성환경에서 최소쌍을 보인다. 이 외에도 ‘ㅢ’는 단모음과 

대립하는 최소쌍을 많이 찾을 수 있다(예, 의미 vs 이미, 아미, 의장 vs. 이장). 최소 대립쌍

외에도 기저형을 모음 /ɯi/으로 하였기 때문에 10(b)와 10(c) 또한 충족시킨다. 이로써 

‘ㅢ’/ɯi/는 단일 음소로서 진정한 이중모음이 될 자격요건 (10)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만약 ‘ㅢ’의 기저형을 모음과 모음의 연속체가 아닌 현행 분석에서처럼 ‘모음+활음’으로 

하거나 ‘활음+모음’으로 하면 이들 모두 상기한 이중모음이 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먼저, 10(a)의 단모음과 대립하는 최소쌍을 가지지 못한다. ‘ㅢ’[ɯj] 또는 ‘ㅢ’[ɰi]에는 활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모음과 대립할 수 있는 동일한 음성환경을 가질 수 없다. 활음을 모음

을 보고 음절 핵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범언어적이지 않다. 앞서, ‘아기

[agi]’와 ‘야기[jagi]’는 동일한 음성환경에 있지 않으므로, 단모음 ‘ㅏ’와 ‘ㅑ’는 최소대립쌍을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영어에서 ‘ear[iər]’와 ‘year[jiər]’가 최소 대립쌍이 될 수 없는 이

치와 같다. 즉, 단모음과 ‘단모음+활음’ 연속체는 동일한 음성환경을 가지지 못하므로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활음+모음’ 연쇄는 10(b)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기저형에 

’모음+모음‘ 연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언어적으로 자음인 활음을 한국어만 특이하게 모음

이라고 보는 전통적 견해는 매우 모순적이다. 마지막으로, 활음은 자음이므로, 10(c)의 음절 

핵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ㅢ’[ɯj]의 [j]는 음절말을 구성하고 ‘ㅢ’[ɰi]의 

[ɰ]는 음절 초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어의 ‘활음’과 ‘단모음’ 연속체로서의 이중

모음은 음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다. 즉, 기저부에서 두 개의 모음 

소리가 아님에 따라 음절 핵이 될 수 없고, 모음성을 갖추지도 못하며, 음절적이지도 않다. 

두 개의 모음 소리가 아님에 따라 모음의 질적 변화나 공명의 변화 그리고 조음 기관의 변

화를 초래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ㅢ’를 포함한 한국어의 ‘활음, 단모음’ 연속체는 기저형

에 활음을 포함하는 이상, 이들을 국어의 음운체계에 존재하는 순수한 이중모음으로 볼 수 

없고, 음성 층위의 이중모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ㅢ’ 외에도 다

른 10개의 ‘활음+모음’ 연속체인 이중모음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모음

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ㅟ’와 ‘ㅚ’ 등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단,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활음을 포함하지 않고 ‘ㅟ’/ui/나 ‘ㅚ’/oi/로 본다면 

순수한 이중모음으로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현행 분석을 다른 이중모음으로 확

대 적용하는 것은 지면상 후속 연구로 남긴다.

3.2.2. 활음의 정체

국어에서 활음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활음은 음

성학적으로는 모음적 특성을 보여 반모음이라고도 부르지만, 자음에 속한다. 자음으로서 활

음의 지위는 명확하며, 이는 범언어적이다. 小
소

倉
창

進
진

平
평

(1923, pp. 33-56)은 ‘y, w, ɥ’등을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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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에 포함하고, Catford(1988, p. 116)도 영어의 ‘you[Yu], war[wɔr]’ 등을 이중모음이 

아닌 ‘반모음(y, w)-단모음’의 연쇄로 파악하여 이중모음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이숭녕(1949, 

p. 25)도 국어의 ‘ㅑ, ㅕ’에서 [j] 음가를 머리에 가진 음군으로 이중모음과 구분하였다. 

Ladefoged(2006, p. 227)는 활음(반모음)은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간주하고, 음절 핵이 아닌 

음절 초나 음절말 자음으로 명시하였다. 영어를 비롯한 언어 대부분에서 활음은 자음목록에 

포함된다.7) 예를 들어, ‘boy’는 [ɔɪ]로 또는 [ɔj]로 표기할 수 있지만, 기저형은 단모음과 단모

음의 결합인 /ɔɪ/로 한다. 일본어처럼 비원순 고모음 [ɯ]를 가진 언어에서도 유사한 반모음 

[ɰ]는 자음은 근접음으로 분류된다.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도 활

음을 자음 목록에 포함시킨다. 프랑스어에는 [j], [ɥ], [w]가 각각 구개 근접음(palatal 

approximant), [양순구개 근접음(labial-palatal approximant), 양순 연구개 근접음(labial-palatal 

approximant)으로 자음으로 구분한다(예, lje ’toed’, ɥit ‘eight’, wi ‘yes’). 그러나 국어에서 

활음의 음소 인정 여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활음과 모음 연속체를 이중모음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일부 언어에서는 이들 연속체를 음소로 해야 할지, 음성으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

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어의 경우 진정한 이중모음을 두 개 /ea/와 /oa/로만 본다. 그 외 

모음과 활음의 조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음성적 이중모음으로 보는 것이다. 포르투갈

어의 경우 14개의 음운적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10개는 구개음, 4개는 비음), 모

두 모음과 음절적이지 않은 반모음으로 이루어진 하강 이중모음으로 이들을 음운층위의 이

중모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스페인어의 경우, 활음을 포함하는 이중

모음을 음운적이지 않은 음성적인 것으로 다루었고, 이탈리아어도 이들을 순수한 이중모음

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논쟁이다. 이들의 경우, 어떠한 이중모음도 그 구성요소가 격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음운적으로 독특한 지

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어나 독일어 등과 같이 활음을 포함

하지 않는 이중모음은 음운론적 지위가 명확하다. 중요한 점은 이들 대부분의 언어에서 활

음은 자음목록의 음소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의 활음은 그 존재가 모음인지 자음인

지 의견이 분분한데다 음소 목록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활음을 범언어적 해석에 기반을 둘 

때, 한국어의 활음의 지위는 매우 특이하다. 두

활음을 포함하는 이중모음은 순수한 이중모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관행은 일찍이 

Luciano(2005)와 같은 음성학자에 의해 비판받았다. 범언어적으로 활음을 포함하여 모음과 

함께 발음되는 이중모음을 음운 층위에 있는 진정한 이중모음으로 보기보다는 음성학적으

7) 익명의 심사자는 “활음을 자음으로 인식하는 언어(영어 외 서양어)와 모음으로 인식하는 언어(한국어)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술하였다. 김진우(2023, p. 35)는 “활음 [j, w]는 표준

국어에서 분절음이 아니라 모음의 한 요소(component)이다”라고 하셨다. 필자는 국어의 활음을 모음으

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관한 대안적 분석 | 15

로 산출되는 이중모음으로 분석한다. 한국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Jones(1960)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하고, 이중모음을 또 9개 하강 이중모음과 3개의 상승 이중모음으로 12개

의 이중모음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중모음 일원으로 활음을 포함하

지 않고 모음과 모음 소리(예, ei, ai, iə, eə 등)로만 음소로 설정하였다. Ladefoged(2006) 또

한 영어에 잘 알려진 5개의 이중모음 /aʊ oʊ aɪ ɔɪ eɪ/(as in How Joe likes toy trains) 외

에 활음+모음 연속체인 /ju/ (as in ‘cute’)를 이중모음의 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대부분 학자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모음 연속체(예, 

ɪə, ɛə, uʊ as in ‘fierce, scarce, lure’ 등)를 이중모음에 포함하는 학자들이 있었으나 영어의 

이중모음은 5개로 수용되었다. 문제는 활음이 포함되어 이중모음처럼 발음되는 음성형을 모

두 음운 층위의 기저형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언어에 너무 많은 이중모음이 생겨나는 부담

이 생긴다.

상기한 것처럼 활음을 포함한 이중모음을 음운 층위가 아닌 음성 층위에서 분석하는 

범언어적 추세와는 다르게 한국어에서만 유독 ‘활음’과 ‘반모음’ 연쇄를 여전히 음운 층위의 

이중모음으로 보고, 이때 활음이 음절 핵을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각각 상향 그리

고 하향 이중모음으로 불필요한 구분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11개의 이중모음 중 

‘ㅢ’를 /ɯi/로 기저형을 설정했을 때만이 범언어적 그리고 음운론적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ㅚ, ㅟ’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때 /ɯi/는 후설 고모음인 ‘ㅡ’[ɯ]와 

전설고모음 ‘ㅡ’[i]가 결합한 하나의 모음 소리인 셈이다. 단일 음절 내에서 단일 음소이다. 

음소로서의 모음은 하나뿐임으로 음절 구조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기저형은 범언어적 

정의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활음이라는 모호한 음소를 기저형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3.3에서 논의하게 될 다양한 음성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중모음 ‘ㅚ, ㅘ, ㅟ, ㅝ’ 등도 기저형을 모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오이‘가 ’외‘로, ‘배우어’가 ‘배워’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들 기저형을 각각 ‘ㅗ.ㅣ’/o.i/와 ‘ㅜ.ㅓ’/u.ə/로 하고 ‘ㅚ’[we]와 ‘ㅝ’[wə]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원순모음인 /o/나 /u/가 [w]로 발음되는 현상도 범언어적

이다. 마찬가지로 ‘가지어’와 ‘가져[가저]’의 발음에서도 기저형을 ‘가지어’/i.ə/에서 ‘가저’[ə]

로 단모음화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설명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므

로 논외로 한다. 

3.3. 음향 음성학적 증거: 다양한 음가와 변이형

세 번째 증거는 음향 음성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다. ‘ㅢ’/ɯi/는 다른 이중모음과는 달

리 실제 발음에서 다양한 음가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발음 위치나 

지역에 따라 음성형이 달라질 수 있다(강옥미, 2003; 박선우 외, 2016; 최철희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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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ㅢ’/ɯi/의 다양한 음성 변이형을 살펴보면 (12)와 같다.

(12) 기저형 ‘ㅢ’/ɯi/의 음성 변이형

    a. 첫소리일 때: [ㅢ]와 [ㅡ]로 발음 (예, 의, 의사/으사, 의자/으자).

    b. 첫소리 외일 때: [ㅢ]와 [ㅣ]로 발음 (예, 주의/주이, 토의/토이, 예의/예이)

    c. 자음이 첫소리일 때: [ㅣ]로 발음 (예, 희망->히망, 무늬->무니)

    d. 조사 ’의’일 때: [ㅢ]와 [ㅔ]로 발음. (예, 나의/나에 꿈, 우리의/우리에 미래)

이러한 변이형은 ‘ㅢ’가 실제 발음에서 단모음화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어두보다는 비

어두, 체언보다는 체언 뒤 관형격 조사로 나타날 때 두드러진다. Kang(1999)에 따르면 비어

두 ‘ㅢ’는 99% 이상 [i]로, 관형격 조사 ‘ㅢ’는 99% 이상 [e]로 단모음화 된다. 어두에서는 

이중모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모음화는 방언, 연령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이형은 ‘ㅢ’의 기저형을 /ɯi/로 설정해야 하는 음향 음성학적 증거이다.

음향학적으로 ‘ㅢ’는 단독으로 발음될 때 고모음 ‘ㅡ’와 전이부 그리고 고모음 ’ㅣ‘로 발

음되어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한 진정한 이중모음임을 보여준다. 범언어적으로 이중모음은 두 

개의 변별적 모음 요소와 그사이에 빠르게 변하는 전이부(즉, 모음+전이부+모음)를 가지는 

음향적 특징을 보인다(Ladefoged, 2006). 이중모음 ‘ㅢ’의 음향적 특징은 그림 2의 ‘음형대 

전이’(formant transition)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박선우, 2008; 최철회 외, 2001). 

그림 2. 이중모음 /ㅢ/의 스펙트로그램(최철희 외, 2015, p. 213) 

그림 2는 ‘ㅢ’가 단독으로 발음될 때, 후설 고모음 ‘ㅡ’로 시작되어 전설고모음 ‘ㅣ’로 끝

나며, 중간에 모음 이동구간인 전이부를 가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세 개의 다른 음으

로 발음되기보다는 ‘ㅡ’에서 ‘ㅣ’로 이동하는 전이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박선우(2008, p. 

63)는 음향적으로 모음의 ‘제1 음형대 주파수’(F1)와 ‘제2 음형대 주파수’(F2)는 각각 ‘혀의 



 이중모음 ‘ㅢ’의 기저형에 관한 대안적 분석 | 17

높낮이’와 ‘혀의 전후 위치’에 대응되므로 음형대의 전이 구간은 이중모음의 조음에 필수적

인 조음위치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기술하였다. 최철희 외(2015, p. 213)에서는 이중모음 ‘ㅢ’

는 위치에 따라 음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단독으로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이 

/ㅣ/의 F1은 낮고 F2는 높은 편이기에 F1의 하강과 F2의 상승이 관찰된다고 기술하였다. 

음향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의 전이부 존재는 ‘ㅢ’의 기저형이 모음과 모음의 결합임을 보

여주는 명백한 음향 음성학적 증거이다. 

이중모음의 음형대 꼴 그림에서 보이는 전이 구간은 범언어적 현상으로, 영어의 이중모

음의 스펙트로 그램을 통해서도 잘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기저형은 모두 ‘단모음+단

모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발음은 모음 중간에 짧은 전이부(예, [ajɪ]와 [awʊ])를 

포함할 수도 있고, 모음 대신 활음([aj] 또는 [aw])으로 발음될 수도 있다. 

그림 3. 영어 ‘fie, thigh, sigh, shy’의 스펙트로 그램 (Ladefoged, 2006, p. 194) 

‘ㅢ’의 단모음화 양상 또한 ‘ㅢ’의 기저형이 /ɯi/가 되어야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양

한 변이형으로 실현되는 단모음화 특성은 ‘ㅢ’의 기저형을 /ɯi/로 잡았을 때만 설명할 수 

있다. 기저형이 후설 고모음과 전설고모음의 결합인 /ɯi/이기 때문에, 후설 고모음 [ɯ]로

도, 전설고모음 [i]로도 그리고 이중모음 [ɯi]로 도출해 낼 수 있다. 기저형 /ɯi/는 상향 이

중모음 [ɰi]나 하향 이중모음인 [ɯj]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영어 등 다른 언어에서 모음이 

음성 층위에서 활음으로 발음되는 예가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 견해(허웅, 1958; 

김경훤, 1998)를 따를 경우, ‘ㅢ’를 하향 이중모음 /ɯj/로 기저형을 잡으면 음성형 [i]를 도

출해내기 어렵고, 현대국어에서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부담이 있다. 또한, 현대적인 

견해(신지영, 1999)를 따를 경우, 상향 이중모음 /ɰi/로 기저형을 잡으면, 음성형 [ɯ]를 도

출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ɰ/가 왜 오직 모음/i/하고만 결합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평순 연구개 활음인 [ɰ]는 세상 언어의 2%에서도 발음되지 않는 희귀한 활음을 

국어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상향이든 하향이든 기저형 /ɯi/의 음성 변이형 

중 하나로 본다면 별문제가 없다. ‘ㅢ’의 음성형이 하향 이중모음 [ɯj]나 상향 이중모음 [ɰi]

로 발음되는지는 실험음성학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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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중모음 ‘ㅢ’를 기저형 /ɯi/로 제안하여 범언어적 이중모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음운론적으로 단일 음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음향 음성학적으로 다

양한 음성 변이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11개 이중모음 중 

유일하게 다른 음성학적 행동을 보이는 ‘ㅢ’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통 분석에서는 국어의 

이중모음을 ‘활음’과 ‘단모음’ 연속체로 기저형을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활음을 포함하는 

이중모음을 순수한 이중모음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하며, 활음을 자음목록에 포

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ㅢ’의 기저형을 활음을 포함하는 이중모음으로 삼았을 때의 문제

점들을 기저형 /ɯi/로 설정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활음을 포함하는 ‘활음, 

단모음 연속체’는 음운 층위에 자리 잡은 한국어의 진정한 이중모음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음성 층위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음을 포함한 나머지 이중모음을 어떻게 분석해

야 하는지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4. 결론

현대국어에는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활음 [j, w, ɰ]과 모음 연

쇄(즉, 두 개의 음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중 ‘ㅢ’의 

기저형을 상향 이중모음이나 하향 이중모음으로 설정하고, 이중모음의 일원으로 활음을 포

함하는 음운 분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통시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이중모음을 '활음'과 '모음' 연쇄로 분석하면 단일 음소인 이중모음의 범언어적 정의

에 어긋난다. 셋째, 음소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넷째, 활음의 정체가 모호하다. 

다섯째, 'ㅢ'의 다양한 음가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ㅢ’의 기저형을 평순 후설 고모음 [ɯ]와 

평순 전설고모음 [i]가 결합한 단일 음소로서의 이중모음 /ɯi/로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논

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ɯi/는 범언어적 이중모음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소가 연속

적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음소로 분석된다. /ɯi/는 이러한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

하는 예이다.

둘째, /ɯi/는 음소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단일 음소로서 /ɯi/는 다른 음소와 구별되

는 변별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음운론적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ɯi/는 실제 발음에서 다양한 변이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ㅢ’의 음

향적 특성과 지역 및 상황에 따른 발음 차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안과 분석은 ‘ㅢ’의 기저형을 현대국어의 음운체계에서 임시방편으로 설정

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국어 음운론이 언어 보편적 관점에서 설명력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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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고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음운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ɰ]가 음향학적으로 평순 연구개 활음으로 실제 

발음되는지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ㅢ’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활음을 이중모음의 기저형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ɰ]의 발음 여부가 본 연구의 주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실제 발음되

는 활음을 국어 자음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만약 활음 /j/와 

/w/가 자음목록에 포함된다면, 이들은 철자가 없는 음소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어 

음운체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다른 이중모음의 기저형에 관한 논

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ㅢ’의 기저형을 /ɯi/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이중모음

에 대해서는 철자법과 음성 기호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한국어

의 음절 구조제약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아이’/ai/의 경우 많은 언어에서 이

중모음으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를 두 개의 단모음이자 두 개의 음절로 해석한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제약이 ‘아이’를 이중모음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들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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